
- 이소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새만금 농생명용지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일원) 중에 면적 100ha의 묘목장 부지조성을 

완료하였다. 공사는 묘목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해 환경에 기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하늘에서 보는 새만금 묘목장 전경, 육묘장(가운데), 묘목장 조성부지(왼쪽)]

“새만금 묘목장, 환경에 기여하고 지역상생으로

ESG 사회가치 실현“



우선 국가의 주요 의제인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7년

까지 새만금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묘목 77만 그루를 키워 새만금에 

식재하고, 이를 통해 조성되는 농생명용지 방풍림은 매년 87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단 방풍림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만금 지역의 강한 해풍을 저감시켜 농작물의 안전한 생장을 돕는 

방풍림 자체로서의 역할도 매우 크다. 또한 숲은 앞으로 다양한 

주거와 업무 공간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생물다양성

을 부양하는 녹지축으로 역할할 것이다. 새만금 간척지는 광활하지만 

아직 황량하다. 이러한 곳에 방풍림 같은 숲을 만드는 것은 새만금의 

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숲 그 자체로 개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속가능대책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방풍림 조성 전경]

이와 함께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묘목장에서 필요한 일손과 장비

대부분을 인근 농촌마을 주민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직접 고용에 따른 공사 직원들의 업무와 책임이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되는 것보다 적정한 임금과 개선된 근로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고용인원은 2020년에는 연인원 2500명을, 2021년도에는 8월까지 

5,000여명에 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작업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들로서 함께 모여 일하며 

친목활동도 같이 할 수 있어 지역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만금 묘목장 지중재배시설 묘목 식재 전경]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묘목장에서 키운 묘목을 우선 농생명용지 방풍림

조성에 공급하는 것 외에도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들에도 

가능한대로 공급하면서, 숲 조성과 관리 기술을 공유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에서 숲을 만드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관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협업해 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묘목장이 누구나 잠시 들려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공간, 사막속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녹색 새만금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본다.



(다른 구성시 활용 - 예비용)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이소열 단장은 새만금사업 초창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조사설계부장, 공무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지난해 5월 새만금에 다시 합류했다.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을 위해 근무한 연수만 10년을 훌쩍 

넘어선다. 새만금사업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이소열 단장을 만나 새만금사업에서 실시중인 특성화된 ESG 사회가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